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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역사교육은 역사학자의 의향을 반영한 교과서라는 차원과, 사회의 동향을 

반영한 교육 현장이라는 차원으로 구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제 2 차 세계대전 후, 일본사 교과서는 정부의 검정제도 하에서 역사학자에 의해 

집필되어 왔다. 전쟁경험 세대의 과거에 대한 반성을 강하게 반영해, 이 전쟁을 

잘못이라고 파악하는 기조가 일찍부터 형성된 뒤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만 전쟁에 

관한 기술과 비교하면, 식민지 지배에 관한 기술은 부족하다. 이는 ‘국사’(내셔널 

히스토리)라는 틀이 학교 교육에서의 일본사뿐만 아니라, 학문으로서의 일본사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교육 현장에서 일본사는 대학입시를 위한 암기과목으로 취급되거나 

원시∙고대부터 시작해 근현대는 훑는 정도로 끝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일본 사회에서 일본이 전쟁의 피해자라는 역사관이 뿌리 깊고, 또한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한 ‘긍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의 존재라 생각된다. 전쟁이나 식민지 

문제를 포함한 일본근현대사는 논쟁적 영역으로 회피되기 쉽고, 평화 교육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2022 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 시작한 ‘역사 종합’ 과목은 일본사와 세계사의 근현대 

부분을 통합해 모든 고교생이 배우는 필수과목으로, 위에서 언급한 상황을 변화시킬 

것도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역사교육 현장이 이 과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고, 

여전히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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